
일본에서 장차 주목을 받을 만한 기능 가공 소재들 

일본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기능 가공 소재들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기능 가공이 유행할지, 최근의 유행 상품과 비교하면서 섬유 기능 가공

을 살펴본다. 

미용에서는 “코엔자임 Q10”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미

노산”도 인기가 매우 좋다. “아지노모도(味之素)”가 2005년 2월에 아미노산을 

보급함으로써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힘이나 배리어(barrier) 능(能)을 향상

시키는 데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천연 보습 성분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미노산을 피부에 바름으로써 아

미노산이 각질에 침투하여 피부의 보습력이나 배어리 능을 유지할 수 있다

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최근에 아미노산에 대한 미용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

지는 경향이 있다. 

섬유에 대한 응용은 현재, 도카이센코(東海染工)의 “아미놀”이나 고마쓰세

이렌의 “아미노파인”, 다이와보의 “아미노모이스트”, 후지보의 일본 청주 엑

스 가공 정도 밖에 없어, 앞으로 다른 기업도 아미노산을 사용한 가공을 내

놓을 가능성은 있다. 

같은 아미노기에도 키틴ㆍ키토산(chitinㆍchitosan)의 경우에는 기능 가공 소

재로서 23개 회사가 29개 브랜드를 내놓고 있어 주류가 되고 있다. 오미겐시

의 “크라비온”이나 후지보의 “키토폴리(Chitopoly)”, 닛신보의 “모이스킨”이 

키틴이나 키토산의 성분을 이용한 가공이다. 



그 중에서도 유니치카 텍스타일은 2005년에 게의 갑각(甲殼) 등에 들어 있

는 천연 성분 키토산을 그대로 섬유화한 신소재 “키토케어”를 개발하였다. 

사람의 몸과의 친화성이 좋고 안정성이 높은 키토산을 그대로 섬유로 만

들기 때문에 피부에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고흡습성, 내세탁성이 뛰어나고 

항균 시험 결과 키토산 섬유 3%와 면 혼방 40수 단사로 짠 서큘러 리브 패

브릭에서 초기에는 정균 활성치(靜菌活性値) 4.2 이상이며, 세탁 100회에도 

3.4 이상으로 매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직접 피부에 닿는 소재는, 가급적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것이 당연히 좋다. 

그와 같이 생각하면 생체 고분자도 주목을 받게 된다. 최초로 다이와보가 개

발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레이폴리”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피부와 비슷한 

구조인 인지질 폴리머를 가공하여 안전성이 좋고 세제로 사용되는 계면 활

성제 등의 자극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도 있다. 

2004년에 “니혼게오리(日本毛織)”도 인지질 폴리머를 울에 가공한 “비큐

드”를 개발하였다. 울은 원래 피부와 같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어 피부와 

가장 비슷하다고 한다. 스킨케어 성분 “리비쥬어”를 울 섬유에 완전히 고착

하였다. 울 T 셔츠 등의 언더웨어와 스웨터의 중간적 용도나 침장용으로 소

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기능 가공으

로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다. ♣ 

 


